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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중국관광객 급감에 따른 경영애

로·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등 서울 서부지역에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 화장

품 등 도·소매업체, 음식점 및 관광업계 사업장 2000여곳이 밀집해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관련 업종 사업주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종업

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24일 서울서부지청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설명회'가 마련된다.

설명회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훈련·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정

부지원금과 근로자 생계융자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

업주가 휴업·휴직·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직원을 감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및 휴직수당의 67%, 훈련시 지급한 임금의 75%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생계융자제도는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금전적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연2.5%)로 운용된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중국관광객 급감으로 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용자·근로자·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용자는 일시적

경영어려움을 구조조정보다 고용유지 조치로 극복하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

간단축 등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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